
셀트리온, 시세조정 혐의 조사
금감원, 자사주식 매입과정 파악중 … 괘씸죄로 낙인 추측

금융당국이 셀트리온(대표 서정진)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셀트리온과 일부 소액주주들의 자사주

식 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모임은 4월 금융당국의 공매도 세력에 대한 무대응을 비판하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 주식매매 관련 심리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심리자료를 넘긴 것은 서정진 회장이 4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지분을 전액 외

국계에 매각하겠다고 밝히기 한참 전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년에 걸쳐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왔다는 셀트리온의 주장에 따라 공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없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이 자사주식 매입을 통해 시세조종에 나섰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또 2012년 5월 무상증자 하루 전에 자사주식 매입 공시를 낸 것을 두고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

정거래 행위가 아닌지 분석하고 있다.

대규모 무상증자 직전에 자사주식을 매입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며, 무상증자 추진과정에서

서정진 회장과 금전 거래가 있는 일부 소액주주가 주식 매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파악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소액주주가 대표로 있는 관련기업은 셀트리온 계열사에 500억원 정도를 대출해준 채권자인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여러 차례 자사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해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어떠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년에 걸쳐 셀트리온을 공격한 불법 공매도 세력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등

에 나섰던 셀트리온 관계자 모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서정진 회장이 금융당국 조사에 불만을 품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탄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

견과 금융당국이 셀트리온을 괘씸죄로 찍고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파헤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

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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